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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은 과학의 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4 .
한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에서 과학의 달에 걸 맞는. .
특징으로 지적인 능력과 호기심을 들 수 있다.
개나 원숭이 등 동물도 약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명령.
어의 수 같은 눈에 보이는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시킨다 해도, .
개난 원숭이가 시나 소설을 쓰거나 방정식을 풀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지적인 활동.
과 차이가 너무 큰 완전히 다른 수준인 것이다, .
사람의 사고 속에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들이 측정 가능한 요소.
들을 사용할 때 지휘관 노릇을 한다 호기심을 예로 들어 보자 개나 원숭이는 태양이 지구. .
주위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컴퓨터 기술이 날로 발전, .
하면서 계산 분류 검색 등 측정 가능한 여러 능력에서 사람을 앞서고 있지만 컴퓨터는 언, ,
제 어떤 능력을 써야할지 모른다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 창조의 진서를 알고 싶어 했던 하나. ,
님을 믿는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기독교권인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그런.
데 물질을 변화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확대되면서 유용성과 신뢰도의 차원을
벗어나 거의 절대적인 권위가 과학에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신.
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과학을 앞세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
이 생각하기에 과학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말해주는 대로 맹목적으로 믿는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과.
학의 정신이다 초대교회 시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 , “
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했다 사도행전 장 절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 ( 17 11 ).
서 우리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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